
균형 잡힌 삶으로 만드는 가정의 행복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워라밸(Work Life Balance)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단어로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이처럼 행복한 삶과 이를 지탱하는 일의 균형은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고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나 

인구 소멸 위기에 닥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 가정을 위한 지원제도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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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제공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직장 내 업무 공백이 발생해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제공

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

은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 전 2개월

과 육아휴직 기간에 복직 후 1개월이 추가되며, 지원금은 

육아휴직 기간 내 50% 그리고 복직 후 50%로 육아휴직 

기간 내 100% 지급한다.

업무를 나눈 동료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및 육아기 업무 공백을 대신한 동료를 위한 지원

도 확대된다. 단축 노동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보상

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기존 20만 원이던 지원 금액을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60만 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유연근무 활용 장려

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 출퇴근 등 직원들의 다양한 유연

근무 활용을 위한 장려금도 제공된다. 직원들이 시차출퇴

근 및 재택, 원격근무를 한다면 20만 원, 선택근무 시에는 

30만 원이 지급되며 육아기 노동자에게는 2배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기존 월 6일 이상이던 지원 요건도 올해부

터 월 4일 이상 활용 시로 완화된다.

유연한 노동환경 시스템 지원

더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출

퇴근 관리 등 관련 시스템 설치 및 구독료를 지원한다. 먼

저 관련 비용에 대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는 20%로 축소하

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엔 구독료에 한 해 자부담을 

면제해 준다. 또한 유연근무, 노동시간 단축제도 외에 시간 

단위 연차나 출산휴가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 달라지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카드뉴스

일하는 노동자의 가정에 여유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맘 편히 일하기 힘든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을 포기할 수도 없다. 게다

가 육아기(만 12세 이하)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아이의 올

바른 성장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매우 중요한 순간

이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

30일 이상 단축한 경우,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는 월 최대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은 월 최대 160만 원이 제공된다.

난임치료 지원 제공

새로운 생명을 계획 중인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난임치료 시술 등을 계획 중이라면 연간 6일의 휴가

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2일은 급여(1일 84,210원)까지 받

을 수 있다. 휴가 지원 범위는 난임시술 전 필수 준비를 위

한 병원 방문 기간과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위한 기간, 마지막으로 시술 직후의 안정기 및 휴식기다.

출산 관련 휴가 확대

출산 전후에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 제

공되며 유산 또는 사산 시에도 10~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 중 급여는 월 최대 2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아빠들도 총 2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최대 약 168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업 운영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육아기 10시 출근제 시작

육아기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임금 삭감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

업주가 직원의 단축근무를 허가한다면 해당 직원은 최대 �

1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1시간이지

만, 직원은 가족의 행복을 챙기고, 회사는 직원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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